
8월 독서 모임의 책은 인사동에 관한것이다. 새로쓴 인사동 안내서 정도로 보면 될까 약간
의 부족함이 느껴진다. 내가 가지고 있던 오래된 책을 다시봤다. 가끔 인사동에 가고싶을 때
꺼내 보던 책이었고 책장 한구석에서 10년 넘게 방치되었던 책이기도하다. 인사동을 14구
역으로 나누어 상점들의 역사와 위치, 상품들을 설명하고 있으며 사라진 인사동의 유적까
지 볼수있다. 

무엇보다 책 중간중간에 인사동 촌평이라는 글들은 인사동의 역사와 왜 인사동을 보존해야
하는가와 우리들이 인사동에 가야하는 이유, 인사동을 추억하는 저명 인사들이 쓴 글들이
있어 다시 읽어도 인상적이다. 특히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이 쓴 "21세기 인사동을 어떻
게 할 것인가" 와 소설가 김주영씨의 "내가 인사동을 배회하는 까닭" 이라는 글은 인사동을
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느껴진다. 몇개월전 내가 그곳에서 느꼈던 실망감이 떠올랐다. 두
권의 책을 읽으면서 인사동을

좋아했던 옛날이 그리워졌다.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서 만났고 그 거리를 걸었고 그곳의 분
위기를 즐겼었다

차와 커피를 팔던 한곳이 생각났다 바람 부는 섬이었던가 누군가를 만날때면 항상 그곳을
약속장소로 잡았었다. 많은 인연들의 열국이 떠오른다.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검색을 해봤
다 있다! "바람부는섬" (종로구 인사동길 20 2층) 그렇게 바람부는 섬은 인사동을 지키고
있었다. 뭔지 모를 감동이 밀려왔다. 인사동을 인사동이게 하는 것 그것은 몇십년 또는 100
년이 넘게 대를 이어 그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런 상점들 때문일것이다.

바람 부는 섬에 가고 싶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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젊은여자 하나가 2층 계단을 오른다 창가자리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린다 혹은 먼저와 있는
일행을 향해 웃으면서 다가 간다. 그곳에서는 언제나 웃음이 떠나지 않았었다. 그리움이고
추억이다. 바람부는 섬 그곳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그들 나름의 추억을 낳고 그
것들은 쌓일것이다 내 젊음의 한자락도 그렇게 그곳에 남아 있을것이다.

지금까지 처럼 인사동을 잃은채 나는 삶을 이어갈 것이고 행여 어쩌다 그곳에 다시가게 된
다면 더이상 변한 그곳의 모습은 보고 싶지 않다. 내가 기억할때 추억의 장소들을 가봐야겠
다고 생각해 본다. 바람 부는섬. 그곳에 가고 싶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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